
도서관문화 Vol.48 NO.4(2007.4)

칼 럼 C o l u m n

학교에서 3월 초반은 학교도서관 운 계획서
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때이다. 올해 1년간 우리
도서관에서 주관할 행사 계획 중 관련 기관이나
단체에 동참 행사로 “도서관주간”을 시기적으로
제일 먼저 하게 된다.

올해 43회를 맞는“도서관주간”은 그 취지를 무
엇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
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.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
대다수가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하
여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 하는
것이라고 여겨진다.

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을 가끔 이용하는데 도서
관 전체 총 327석 가운데 주로 책을 대출하기 위
하여 이용하는 종합자료실은 36석으로 4층에 위
치하고 있다. 반면 주민의 공부방 기능을 하는 열
람실은 108석으로 2층에 위치하고 있다. 종합자
료실은 소장 자료에 비하여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
서가 사이의 간격이 너무 비좁아서 옆으로 두 사
람이 부딪치지 않고는 다니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

라 구석 모퉁이를 돌아 이동하려면 한 사람이 간
신히 비집고 통과해야 한다. 또한 어느 때 오더라
도 좌석은 거의 빈 자리가 없다. 다행히 내가 찾고
있는 자료가 서가에 꽂혀 있어서 짜증스러운 마음
을 달래며 곧장 나오곤 한다.

몇 해를 지켜보니 자료실의 공간 확장은 시급하
게 서둘러야 할 문제 같은데 과연 올해는 달라질
수 있을지 모르겠다. 도서관도 나름대로 여러 가
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주민의 요구, 예산 문제
등 아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척 많아 그렇겠지
하고 너그럽게 추측해 본다. 그런데 개관 25주년
을 기념하여 퀼트전시회, 북아트 작품 전시회, 개
관일 엿 배포 등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. 개관 기
념으로는 종합자료실을 확장하고 2층으로 이전했
어야 마땅한데… 안타까운 마음에 한껏 욕심을 부
려 본다.

“도서관주간”동안 전국의 도서관이 포스터와
표어를 붙이고 한두 가지 이상의 행사를 할 것이
다. 작년 포스터에 담긴 주제는“도서관 내가 찾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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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의 행복입니다.”표어는“세상을 바꾸는 힘
도서관에 있어요”, “꿈이 열리는 창, 도서관”으로
그야말로 도서관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 줄 수 있
는 행복한 곳이어야 하는데… 도서관이 추구해야
할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
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풀
어가는 노력도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?

아직 대부분 학교 관리자들에게 학교도서관은
교수학습정보센터로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하는
공간이 아니라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이다. 몇몇 사
서교사들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며 도서관 자료
실에 칸막이 책상을 비치하고 방과 후 자율학습
공간으로 운 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교장
과 종종 갈등을 일으킨다.

도서관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
문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라고 생
각된다. 199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째가 되는

“세계학교도서관의 날(International School Library

Day)”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학교교육에서 도서관

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하 다고 한다.
해마다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의 인식을 높이기 위
하여 지역교육행정당국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
일반에게 홍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 정립하고 현실 개선
을 위한 노력 속에 작은 변화를 기대하며, 앞으로
있을“도서관주간”과“세계학교도서관의 날”행
사를 준비해 보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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